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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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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사회  지지가 정신건

강에 미치는 향을 악한 연구이다. 연구 상자는 B시, C시의 3년제 과정에 있는 간호 학생을 186명을 상으로 하 고,
자료분석은 SPSS WIN/18.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 계수, 다 회분귀분석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은 2.25±0.65 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정신건강은 자기효능감(r=-434, p<.001),
사회 지지(r=-.393, p<.001)와 역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사회  지지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을 24.7%로 설명하 다.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을 높이

기 해 반복연구를 통하여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egree of nursing student's mental health and th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of those surveyed. A total of 186 nursing student B, C city were surveyed. All of this data is analyzed
by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18.0. The 
results were as fallows. The mean score for Mental health was 2.25±0.65.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self-efficacy(r=-434, p<.001), social support(r=-.393, p<.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24.7%
of variance in nursing student's mental health can by experience of dating with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The 
fallow-up survey about various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mental health is needed and mental health 
increasing education and program developing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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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로 미래 사회

인으로서 주어진 다양한 도 과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으로의 환경이 격

히 환되면서 복잡하고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기 쉽

다. 심리  독립과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 과업 성

취의 어려움, 인 계나 학생활의 응의 어려움, 학

업과 진로문제 등으로 심리  부담감과 갈등을 겪게 된

다[1]. 이로 인해 자신에 한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상실, 불안, 우울, 인 민성 등과 같은 정신건강 련 

삶의 질을 해하는 부정 인 상이 심화되고 있다[2]. 
특히 간호 학생들은 타 학과에 비해 과 한 학업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에 임해야 하므로 환자간호에 한 무거

운 책임감과 지식  경험의 부족, 엄격한 행동규범, 취
업  국가고시에 한 압박감 등 응에 많은 어려움과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어 정신건강수 이 낮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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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3][4][5]. 
정신건강에 한 개념은 가치 단이고 사회문화  변

화에 따라 매우 유동 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 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6]. 정신
건강은 질환이라는 부정 인 측면보다는 건강이라는 궁

극 인 측면에서 정상 인 개인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한 다각 이고 보편 인 용어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6]. 한 정신건강은 개인이 물리 , 사회 , 심리
, 환경에 응하기 하여 이성을 갖고 실을 악하
며 신체 , 정신 으로 건강한 상태이며 건 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사회에 반항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생활에서 부딪히는 긴장을 견디어 내는 

능력, 자신을 성장, 발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7]. 정신건강에 한 메타분석  연구[8]에 의하면 학생
들의 정신건강은 정서 , 사회 , 행동  안녕감, 자기존
감, 역할수행, 스트 스 처방식  자기효능감에 

정 이거나 부정 인 향을 다. 한 학생들의 정

신건강에 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개인이 여하

고 있는 일에 한 열정은 자신이 좋아하고 요하게 생

각하여 많은 기간과 에 지를 투입하고[9], 자기 정체성
의 일부를 형성시키는 강력한 동기요소이다[10].   
따라서 개인의 행동을 측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가

지고 있는 능력보다 뛰어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

의 능력에 한 자신감으로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건

강증진행 의 가장 강력한 측요인이다[11]. 한국과 일
본의 학생들을 상으로 조사한 Kim[12]의 연구에 의
하면 어려움 극복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가 낮을 

뿐만 아니라 우울 수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은 여 생들의 학업문제  장래문제 련 스트

스 수 과 정신건강과의 계에서 부 인 상 계를 나

타냄으로써 건강증진행 에서 요한 향요인으로 나

타났다[13]. 
사회  지지는 정신건강을 조정하는데 작용함으로써 

심리  부 응의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다. 사회  지지는 학생의 심리  안녕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동시에 생활스트 스와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간 효과를 갖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

스트 스를 낮추고 심리  안녕감을 높이는 완충요인이

다[14]. 따라서 사회  지지체계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

을수록 심리  안녕 수 이 높고 정  사고를 하며 반

로 지각수 이 낮을수록 스트 스로 인한 고통이 많고 

정신병리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한 Cho의 연구에서 사회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계

는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16]. 
간호 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임상 장에서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상자를 돌보고, 간호수행의  책임을 지
고 다양한 상황에 건설 으로 처함으로써 정신 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교육의 
특수성은 일반 학과에 비해 정신 으로 건강한 성장이 

필요한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래의 간호사 양성을 한 교육환경이 정

신건강의 측면에서 근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고 선행

연구에서도 일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 스 변수를 포함한 연구는 

주요인이 스트 스인 것으로 나타나[13] 자기효능감과 
사회  지지가 정신건강에 실제 으로 미치는 향을 

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호학과 학생은 
과 한 스트 스가 높아 정신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상황이지만 개인의 효능감과 처자원의 개발을 통해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 학생

의 정신건강은 문직업인 간호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

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도 거의 없다[17].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하 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과의 계와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한 연구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2)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
의 정도를 악한다.

3)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
회  지지, 정신건강의 차이를 악한다.

4)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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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계를 악한다. 
5)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가 정신건

강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B, C
시에 소재한 3년제 간호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여, 허락한 학과의 학생을 상으로 편의표집하
다. 연구 상자에게는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서면동의

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 다. 표본 수 크기 
결정은 G*Power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a) 
.05, 간 효과크기 .15, 통계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인 103명이 산출되었다. 연구
의 목 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 다. 연구참여자의 윤리  고려를 해 익명보

장, 연구참여 단에 한 설명을 한 후 서면으로 된 연
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총 200부를 배부하여 190부를 
회수하 고,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186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기 지각력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나 잘 처하는가를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8]이 제작한 자기효능감을 
Song[19]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자기효능감은 
일반  자기효능감 17문항과 사회  자기효능감 6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1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5  척도로 구성하 고, 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ong[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4 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Cronbach's ⍺=.78, 사회  효능감 Cronbach's ⍺=.67
다.

2.3.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한 척도는 

Nolten[20]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Jang과 
Jin[2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3개의 하  역별

로 각 9문항씩 체 2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
은 4  척도로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까지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

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Jang과 
Jin[21]의 연구에서 부모지지 Cronbach’s ⍺= .91, 교수
지지 Cronbach’s ⍺= .88, 친구지지 Cronbach’s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부모지지 Cronbach’s ⍺= .91, 
교수지지 Cronbach’s ⍺= .92, 친구지지 Cronbach’s ⍺= 
.91이었다. 

2.3.3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한 도구는 

Derogatis[22]의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Lee[23]
가 요인분석하여 47개 문항으로 축소 제작한 것을 사용
하 다. 이 도구의 하 역은 강박증, 감, 공포, 
인 계, 신체화, 우울증, 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9개의 
임상척도로 총 49문항이다. 각 증상마다 상자는 당일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에 따라 1  ‘  

그 지 않다’ 에서 5  ‘매우 그 다’까지 5  척도로 

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나타낸다. 
Lee[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91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95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 고,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의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사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의 차이는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 다.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의 상
계는 피어슨 상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고,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

치는 향은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8287

Table 3. Difference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Gender Male
Female

3.62±0.44
3.38±0.39

5.206
(.024)

3.26±0.40
3.10±0.46

2.081
(.151)

2.22±0.79
2.25±0.63

.027
(.869)

Age 20-22a
23-25b
26≤c

3.30±0.35
3.62±0.40
3.65±0.45

16.033
(p<.001)
a<b<c

3.09±0.45
3.26±045
2.95±0.48

3.488
(.033)

2.32±0.60
2.08±0.70
2.12±0.75

2.540
(.082)

School year 2nd
3rd

3.33±0.40
3.50±0.38

8.836
(.003)

3.09±0.45
3.13±0.48

.303
(.583)

2.31±0.67
2.17±0.60

2.197
(.140)

Religion None
Protestant
Catholic
Buddhism
Others

3.32±0.38
3.45±0.37
3.36±0.48
3.59±0.45
3.36±0.34

2.652
(.035)

3.12±0.40
3.11±0.51
3.05±0.51
3.07±0.56
3.07±0.28

.117
(.976)

2.24±0.64
2.32±0.66
2.24±0.73
2.17±0.66
2.12±0.33

.298
(.879).

Residental
type

Home
Board oneself
Aboarding house
Others

3.44±0.41
3.42±0.36
3.29±0.40
3.39±0.40

1.327
(.267)

3.12±0.46
2.90±0.47
3.10±0.46
3.61±0.03

2.268
(.082)

2.19±0.62
2.49±0.71
2.33±0.63
2.13±1.50

1.530
(.208)

Academic grade Higha
Middleb
Lowc

3.66±0.40
3.43±0.39
3.26±0.37

9.936
(p<.001)
a>b,a>c,

b>c

3.14±0.44
3.16±0.45
3.01±0.48

2.057
(.131)

2.08±0.60
2.20±0.67
2.39±0.61

2.619
(.076)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3.42±0.52
3.40±0.38
3.40±0.40

.003
(.997)

3.07±0.10
3.14±0.47
3.01±0.46

1.285
(.279)

2.36±1.03
2.21±0.63
2.36±0.66

.992
(.373)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는 186명으로 남자 16명(8.6%), 여자 170명(91.4%)
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2세가 127명(68.3%)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2학년 107명(57.5%), 3학년 79명
(42.5%)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88명(47.3%), 기독
교 52명(28.0%)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거형태는 가정이 
125명(67.2%), 기숙사 39명(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성 은 이 98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수
도 이 139명(74.7%)으로 가장 많았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6 8.6

Female 170 91.4

Age
20-22 127 68.3
23-25 37 19.9
26≤ 22 11.8

School year 2nd 107 57.5
3rd 79 42.5

Religion

None  88  47.3 
Protestant 52 28.0
Catholic 18 9.7
Buddhism 22 11.8
Others 6 3.2

Residental type
Home 125 67.2
Board oneself 20 10.8
A boarding house 39 21.0
Others 2 1.1

Academic grade
High 24 12.9
Middle 98 52.7
Low 64 34.4

Economic status
High 3 1.6
Middle 139 74.7
Low 44 2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6)

3.2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의 정도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의 
정도에서 자기효능감은 3.40±0.40 , 사회  지지는 3.10±0.46

, 정신건강은 2.25±0.65 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 M±SD Min Max
Self-efficacy 3.40±0.40 2.13 4.65

Social support 3.10±0.46 1.37 3.96
Mental health 2.25±0.65 1.06 3.83

Table 2. Degree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N=186)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의 차이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은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은 성별

(t=5.206, p=.024), 연령(F=16.033, p<.001), 학년
(t=2.652, p=.035), 학과성 (F=9.936, p<.001)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고, 사회  지지는 연령(F=16.033, 
p=.03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신건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학과성 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

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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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강과
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 상자의 정신건강은 

자기효능감((r=-.434, p<.001), 사회  지지(r=-.393, p<.001)
와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은 
사회  지지와 양  상 계(r=.35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 Self-efficacy
r(p)

Social 
support

r(p)

Mental 
health
r(p)

Self-efficacy 1

Social support .350
(p<.001) 1

Mental health -.434
(p<.001)

-.393
(p<.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N=186)

3.5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은 Table 5와 같다. 연구 상자의 정신건강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유의한 상

계가 있었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결과 각 변수
들의 공차한계가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가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14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 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회귀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에의 회귀모형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F=31.331, p<.001), 수정된 결정계
수(R2)는 .247로 설명력은 24.7%로 나타났다. 연구 상

자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t=-4.963, p<.001)과 사회  지지(t=-4.041, p<.001)로 
나타났다.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5.300 .389 13.611 p<.001

Self-
efficacy .544 .110 -.338 -4.963 p<.001

Social 
support -.386 .096 -.275 -4.041 p<.001

 Adj. R2=.247  F=31.331(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 on Mental health(N=18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간호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사회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40±0.40 으로 나타

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Park, Bae, Jung[24]의 연
구결과 3.78  보다 낮았고 Lim, Kwon, Jeong, Han[25]
의 연구결과 2.73 보다는 높았다. 사회  지지는 

3.10±0.46 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Jang과 Jin[21]의 연구에서 3.09 과 유사하 다. 이는 
간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도는 학년

별, 학생들의 상황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간호 학

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비 간호사로서 자신의 정체

성을 확립하고 이론학습과 임상실습을 통한 간호사 역할

에 한 정 인 태도가 이루어진다면 자기효능감은 향

상될 것이다. 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자신이 선택한 

간호직에 한 지와 자부심을 넘어 간호에 한 의미

와 목 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26]. 
따라서 지역별, 학년별 간호 학생을 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한 결과에 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정신건강은 2.25±0.65 으로 나타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Moon, Chung, Kim[27]의 연구결과 2.22 과 

유사하 고, Jung, Kwon[28]의 연구결과 2.79  보다는 

정신건강이 좋았다. 그러나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Lee[29]의 연구결과 2.02 보다는 정신건강이 낮았다. 
이를 통해 다른 학과보다는 간호학과의 정신건강이 낮은 

것은 과 한 학업, 임상실습에서의 환자간호에 한 책
임과 지식  경험의 부족, 국가고시 등의 어려움으로 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서 일한 비 간호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상황에 잘 처하고 효율 으로 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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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정신건강 증진을 가져오기 

해서 정신건강에 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상자의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와의 

상 계 분석한 결과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Park, Kim, Jung[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사회  지지가 높은 학생은 정신건강

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넓은 인 계를 가진 학

생들은 사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게 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정신건강증진 행 도 높게 나

타나는데 자기효능감이 건강수행 행 에 향력 있는 인

지-지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11][13].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가 

정신건강의 24.7%를 설명하 다. 이는 Park, Kim, Jung
의 연구에서 스트 스만 정신건강을 39.6% 설명하고,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 용돈은 4.6%를 설명한 결과
[13]와는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스트
스 요인도 정신건강에 요한 향요인이지만 간호 학

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  지지도 정신건강의 요한 요

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  지지의 요

성은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의 인식에 있어 요한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2]와 사회  지지를 높

을 때는 정신건강이 좋고 사회  지지가 낮을 때는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30]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정신건강을 야기시키는 상

황에 놓 을 때, 감정  응보다 문제 심  처 략

을 추구하므로 정신건강 문제들에 히 처할 수 있

다[31]. 한 병원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

심리  업무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

과, 감정  요구, 업무의 의미, 사회  지지가 가장 강력

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32]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신건강의 있어 가장 취약한 리 상인 

학생의 정신건강에 한 심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의 

간호사로 신체 , 심리 , 정신 인 인간호를 제공하

게 될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에 한 심이 더욱 필요

하다. 한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에 한 심은 학

생 개인의 차원이 아닌 학 내 교과목 선정  교육, 학
과 내의 활동에 있어서도 극 인 개입  참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의 요성과 

자기효능감과 사회  지지가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과 사회  지지

를 높여 정신건강의 증진을 가져오는 것은 간호 학생으

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문직업인으로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임상 장에서 응력을 높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에서도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에 

심을 기울이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한 교육, 정신
건강의 사정을 통해 정신건강에 취약한 학생들을 한 

다양한 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간호 학생의 정신건

강을 증진할 수 있는 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편의표

집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여 체 간호 학생에게 확  해석함에는 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지역 으로 확

된 반복연구와 정신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여 교육  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
신건강의 정도를 알아보고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연구 상자

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정신건
강의 차이에서 자기효능감은 성별, 연령, 학년, 학과성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사회  지지는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신건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

지, 정신건강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 상자

의 정신건강은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와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는 정신건강을 24.7%로 설명하 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해 자기효능감과 사회  지지의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지역을 확 한 반복연구와 정신

건강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여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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